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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



자녀가 책장을 빨리 넘기는 것은 

이야기를 방해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그 장면이 지금 가장 눈에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책장을 막 넘겨도, 

책 읽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싶지만, 

영유아는 마음이 머무는 장면부터 책을 만납니다.

그 선택 자체가 읽기의 시작입니다.

자녀에게는 

‘순서’보다 ‘관심’이 먼저입니다.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거나, 특정 그림만 고르는 것은
 

영유아가 자기  방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읽고 싶은 부분만 펼쳐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읽자” 대신 “이 장면이 좋구나”, 

“여기가 마음에 들었구나”라고 말해 주세요.

영유아의 읽기는 그 순간에도 충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흐름을 ‘되돌리기’보다

‘따라가기’를 해도 됩니다.

이 장면이 

좋구나 ~



책을 자유롭게 넘기고 고르는 경험 속에서

영유아는 책을 안전하게 즐기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자유롭게 읽는 경험은 

책을 가까이하게 만듭니다.



책의 전체 내용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영유아에게 남는 것은 이야기보다 

부모와 함께 책을 펼쳤던 편안한 기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었는지’

가 아니라 ‘함께 했는지’입니다.


